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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2013. 6. 21.(금) 조간신문에서 “서울대 입시, 인문·자연계열 구분 폐지 추진”
이라는 제목과 함께 “특정 교과 치우침 완화 위해 수시·정시 전형도 하나로 통
합” 부제의 기사를 보도하였다. 

 □ 이와 관련하여, 서울대학교는 지난 수개월간 미래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
“인문·자연계열 통합과 전인 교육”과 “전형 시기 통합을 통한 전형 개수 축
소” 등 입시제도에 대한에 대한 연구·검토를 한 사실이 있음을 밝힌다. 

 □ 그러나 해당 연구결과는 향후 교육방향에 대한 여러 분야 연구자들의 검토 의
견과 자유로운 제언이며, 아직까지 어떠한 학교의 입장이나 방침도 정해지지 
않았으며 연구결과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갖고 있지 않음
을 밝힌다. 

 □ 학생선발을 위한 입시제도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도 긴밀히 
연계된 중대한 문제이므로, 서울대는 입시제도를 개선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
분한 시간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 실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이 
수립되고 사전 예고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.

보도일 2013. 6. 21(금) / 제한없음

배포일 2013. 6. 21(금) 홍보담당  기획처 홍보팀 (880-5054, 9072)

담당부서 교무처 미래교육팀 문의 김기철 팀장(880-2077)

제목:‘서울대 입시, 인문·자연계열 구분 폐지 추진’보도에 대한 해명


